
2025년도 문화유산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5. 5. 15.(목), 13:30 ～ 16:4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전봉희, 곽동엽, 박경식, 손태진, 송은석,

안선호, 이찬희, 이향미, 정광용, 정정남,

최지융(탄원) (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유 산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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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5-05-001

1.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주변 공장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주변에 공장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유산 주변 공장 건립 행위에 대하여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3구역에 해당됨.

구분 허용기준

2-3구역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공통사항

- 국가유산 보호구역 외곽경계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기타내용 생략)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유산 :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139-2번지

ㅇ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139-2번지

- 문화유산과의 이격거리 : 당해 문화유산에서 약 120m, 보호구역에서 약 110m

ㅇ 사업내용

- 용도 : 공장,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 대지면적 : 23,853㎡ / 건축면적 : 7,207.16㎡ / 연면적 : 7,207.16㎡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21,577.54㎡

- 건폐율/용적률 : 30.21%

- 건물규모 : 지상1층, 지하2층 / 최고높이 : 5m

- 외부마감 : 그라스울판넬+루버 / 조탑리 오층전탑 이미지 프린팅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

- 조경면적 : 4,475.3㎡

라.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필요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보류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5-05-002

2. 강릉향교 대성전 등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3차)

가. 제안사항

강원 강릉시 소재 보물「강릉향교 대성전」등 주변에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유산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관) 건립행위에 대하여 문화유산 및 역사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검토”에 해당됨.

※ 2024년 제11차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 결과(2024.11.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2025년 제2차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 결과(2025.02.20.)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유산 : 강릉향교 대성전 / 강릉향교 명륜당 / 강릉향교 동무·서무·전랑

ㅇ 소 재 지 : 강원 강릉시 명륜로 29 (교동, 강릉향교)

ㅇ 지 정 일 : 1963. 01. 21. / 2020. 12. 28. / 2020. 12. 28.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강원 강릉시 교동 234-7 외 3필지(임야)

- 문화유산과의 이격거리 : 당해 문화유산에서 약 80m, 보호구역에서 약 55m



ㅇ 사업내용

구 분
‘25년 제2차 위원회
(2차, 부결)

‘25년 제5차 위원회
(3차, 금회 신청 안)

변경사항

건물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

최고높이 14.45m
*1, 2차 신청안은 10.2m로 오기

10.45m 감 4m

대지면적 5,508㎡ 5,508㎡ -

건축면적 295.39㎡ 320.84㎡ 증 25.45㎡

연면적 807.07㎡ 804.19㎡ 감 2.88㎡

건폐율 5.36% 5.82% 증 0.46%

용적률 9.28% 9.43% 증 0.15%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ㅇ 주요 변경 사항

- 건물의 배치를 2차 신청 대비 북동쪽으로(접한 도로의 반대편으로) 2m 이동

-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낮추기 위하여(4m 낮춤) 지하 1층 부분을 완전

지하화하면서, 배면 경사지 절토(220㎡)와 자중식 옹벽 설치 실시

- 건물의 전면 부분에 차폐 조경 식재

-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에 한옥 목구조의 관리실 신설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5-05-003

3. 춘천 청평사 회전문 보호구역 내 관리동 건립

가. 제안사항

강원 춘천시 소재 보물「춘천 청평사 회전문」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관리동)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건립행위에 대하여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유산 : 춘천 청평사 회전문

ㅇ 소 재 지 :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674번지

ㅇ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673번지

- 문화유산과의 이격거리 : 당해 문화유산에서 약 20m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7,474㎡

- 건축면적/연면적 : 102.06㎡ / 102.06㎡

- 건폐율/용적률 : 1.365% / 1.365%

- 용도 : 종교시설(종무실, 차담실 방 등)



- 구조 : 한식 목구조(단, 기초는 독립식 구조의 콘크리트 구조물), 와조

- 규모 : 지상 1층 / 최고높이 : 6.79m

- 외부마감 : 화강석(기단), 목재(기둥 및 지붕틀 등), 기와(지붕), 회(벽체)

라.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필요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보류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5-05-004

4.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 주차장 조성

가. 제안사항

강원 평창군 소재 국보「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주변에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유산 주변 주차공간 조성행위에 대하여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검토”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유산 :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ㅇ 소 재 지 :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1

ㅇ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 1번지 일원

- 문화유산과의 이격거리 : 당해 문화유산에서 약 100m, 보호구역에서 약 50m

ㅇ 사업내용

-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 814.99㎡, T=400mm

- 아스콘 덧씌우기 : 1,640㎡

- 차선도색 : 45° 주차(2,600×5,200) 47대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5-05-005

5.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보호구역 내 대웅전 증축 등(3차)

가. 제안사항

경북 영양군 소재 보물「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보호구역 내 대웅전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대웅전 증축 행위에 대하여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 2024년 문화유산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결과(2024.11.21.)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2025년 2월 1차 자체검토회의 결과(2025.02.10.) : 부결

- 매장 유산 조사 선행 필요

- 조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 정밀발굴조사 완료(‘25.04.07.) / 건물지 1개소, 담장지 1개소, 석렬 2개소,

기와편 및 토기 출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유산 :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ㅇ 소 재 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양평1길 53

ㅇ 지 정 일 : 2020. 07. 27.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464번지

- 문화유산과의 이격거리 : 당해 문화유산에서 약 17m

ㅇ 사업내용

1) 대웅전 증축

구 분 기존 대웅전 대웅전 증축(안) 증·감

건축면적 42.96㎡ 56.18㎡ 13.22㎡

최고 높이 5.63m 9.15m 3.52m

지정유산과의 거리 약 7m 약 17m 10m

* 대웅전 증축 시 기존 대웅전은 철거

2) 주변 정비 및 요사채 보수

가) 주변정비

․거친돌 석축 설치 : L=82.3m, H=0.3∼1.2m

․거친돌 배수로 설치 : L=32.5m, H=0.3m

․거친돌 계단 설치 : 계단1(W=1.8m, L=2.1m, H=1.2m),

계단2(W=1.8m, L=0.9m, H=0.5m)

나) 요사채 보수

․외부 한식창호로 변경

․내부 단열 및 플라스틱 창호 설치 ·

라.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기존 대웅전 철거 시 지반 및 기초 부분 관계 전문가 입회 필요

- 진도 등에 대한 안전조치계획 필요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5-05-006

6.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

(2) 대상문화유산 :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예안향교」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020-13

ㅇ 지 정 일 : 1973. 08. 31.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신청

ㅇ 명 칭 :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安東 禮安鄕校 大成殿)

ㅇ 소유자(관리자) : 경북향교재단(경북향교재단)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020-13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5세기 전반 추정)

ㅇ 지정면적 : 124.82㎡

ㅇ 보호구역면적 : 2,228.65㎡

ㅇ 수 량 : 1동

ㅇ 구조/형식 : 목조/5량가/맞배지붕



라. 지정조사의견(2024.08.28. / 문화유산위원 ㅇㅇㅇ, 문화유산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문화유산위원 ㅇㅇㅇ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가치 있음.

ㅇ 문화유산전문위원 ㅇㅇㅇ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가치 있음.

ㅇ 문화유산전문위원 ㅇㅇㅇ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해당 유산의 지정가치 특징을 도출할 필요

- 유사 사례 비교 필요

- 수리 일겨 자료 검토 필요

- 연륜연대 측정 등 부재 관련 자료 보완 필요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보류 11명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6. 14.>

(앞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4.8.28 대상문화유산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조사자

성 명 ㅇㅇㅇ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ㅇㅇ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유산 종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문화유산 명칭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ㆍ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문화유산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해당 내용 없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해당 내용 없음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5 월   7일

                 제출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예안향교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 자리하고 있다. 예안(禮安)은 신라 때 선곡현(善

谷縣)이었으며, 남북국시대에는 신라의 내령군(奈靈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 태조

때 선곡과 예안을 합쳐 선성군(宣城郡)으로 승격하였다가 1018년(현종 9)에는 길주(吉州)

에 복속되어 예안현이 되었다. 1376년(우왕 2)에는 우왕의 태(胎)를 예안에 묻은 것을 기

념하여 군으로 승격되기도 했으나, 1390년(공양왕 2)에 감무(監務)를 두고 선인현(宣仁縣)

을 예안주에 속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13년(태종 13)에 예안현이 되어 독립적인 행정구역이 되었으며, 1895년

에는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예안군(禮安郡)이 되었다. 1914년 군면통폐합에 따라 안동군

에 병합되면서 예안군은 예안면이 되고, 동북부는 도산면, 녹전면 등으로 분리되었다.

1971년에는 안동다목적댐이 건설되면서 여러 지역이 수몰되었으며, 1995년에는 안동시로

통폐합되었다.

조선시대 예안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농암 이현보(聾巖 李賢輔, 1467~1555)와 퇴계

이황(1501~1670)이 있다. 특히, 예안은 퇴계 이황(退溪 李滉)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다.

이황은 1556년(명종 11) 고향으로 낙향하여 지방 교화가 미진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

배인 이현보(李賢輔)의 유지를 이어 「예안향약」을 제정하기도 했다. 퇴계는 도산서당을

세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안은 조선 성리학의 본거지이자 유교 문화와 선비정신이 깊

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예안향교 인근의 국가 지정유산으로는 도산서원(북동쪽 4.5㎞ 지

점), 퇴계종택(북동쪽 8.2㎞ 지점, 농암종택(북동쪽 16.6㎞지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 예안현의 치소는 낙동강에 인접하여 북쪽에 자리하였으나, 안동댐 건설로 인

해 지금은 수몰된 상황이다. 본래 예안향교는 예안면에 속해 있었으나, 안동댐 건설 후 도

산면 서부리로 편입되었다. 예안향교 앞쪽 140m 지점에는 안동호가 있으며, 남서쪽 400m

지점에는 안동댐 이주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주단지 인근에는 안동댐 건설로 이건해 온

안동 서부동 송곡고택, 용암정 등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을 비롯하여 호계서원(虎溪書院)

등이 있다. 최근에는 유교문화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 선성현문화단지,

경상북도교육청 안동학생수련원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서 있다.



안동댐 건설 전 예안향교와 옛 예안현 관아의 위치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현재 예안향교와 주변 현황
(출처 : 카카오맵)

2. 연혁 및 유래

1) 예안향교 연혁

예안향교의 연혁은 『예안향교지(禮安鄕校誌)』, 「교궁중수시문서(校宮重修時文書)」,

「명륜당중건상량문(明倫堂重建上樑文)」, 대성전 상량기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안

향교는 『예안향교지(禮安鄕校誌)』에 1411년(태종 11)에 건립되었다고 하며, 『경북향교

지(慶北鄕校誌)』에는 1415년(태종 15)에 건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선성지

(宣城誌)』에는 청렴했던 명관으로 16인 중에 정개보(鄭介保)를 언급하고 있다. 정개보는

1416년 12월에 예안현감으로 부임하여 이듬해 12월에 체직되었다. 그리고 현감조에는 정

개보가 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1) 그러므로 예안향교는 1417년에 창건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당시 전국 264개의 향교가 수록

되어 있는데 예안향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예안향교에는 조선 전기 문신이자 학자인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 1467~1555)가 다

녔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현보는 처음에 학문에 전념하지 않다가 약관(弱冠)을 지나면서

향교에 나가면서 독서에 힘쓰고 문장을 지었다고 한다.2) 『선성지(宣城誌)』에는 이황에

게 논어를 가르친 숙부 송재(松齋) 이우(李堣, 1469~1517)도 향교에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

다.

1) 또한『선성지(宣城誌)』에는 통덕랑 고사원(高士原)이 1406년에 부임하였는데 학교를 세우고 백성들의 송사를 잘 해결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 『퇴계선생문집』 48권 / 행장(行狀) / 숭정대부 행 지중추부사 농암 이선생 행장(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聾巖李先生行狀) - 이
현보는 1515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17년에 관시(館試)에서 장원하였으며, 이듬해 초시를 거쳐 관직에 나아갔다.



예안향교에서는 1517년부터 향약을 시행하였다. 김안국이 경상도관찰사로 파견되어 여

러 서적을 간행하여 각 향교에 보급하는 등 교화사업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는 예

안향교에 들러 대성전에 배알하고 시를 남기기도 했다. 예안향교는 1490년(성종 21)에 중

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성지(宣城誌)』에는 옛 향교 건물은 비루하고 좁으며, 생도

또한 소박하고 노둔하여 시례(詩禮)를 힘쓰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매헌집

(梅軒集)』 <향교중수입약서부약조(鄕校重修立約序附約條)>에는 예안향교 중수 이전의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고을은 고작 열 가구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예부터 문헌의 고장이라 일컬어져 왔다. 인재가 풍부하고 

원로가 많은 것은 큰 부(府)와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학궁(學宮)의 협소하고 누추한 정도는 이 고을보

다 심한 곳이 없을 것이다. 이는 고을이 작고 백성이 흩어져 살며,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본래부

터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다. 다행히 지금의 어진 손영제(孫英濟) 공이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수리에 

뜻을 두었다. 이미 퇴도선생(이황)에게 품신하고 사문(斯文)의 여러 선비들을 방문해서, 공과 사가 협력하여 옛 

그릇을 새롭게 하니 어찌 작은 고을의 일대 행운이 아니겠는가.

위의 기록을 통해 예안향교 중수 과정에서 당시 현감으로 부임했던 손영제(孫英濟,

1521~1588)3)가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퇴계 이황에게 의견을 먼

저 물었음을 알 수 있다. 손영제는 1569년 1월에 현감으로 부임 후 3월에 퇴계의 문하로

들어갔으며 1574년까지 재직하였다. 손영제는 향교에 석채례(釋菜禮,)를 행하고 여러 건

물을 새로 수리하였으며, 조두(俎豆)와 예기(禮器)도 옛 제도에 맞게 교체하였다고 한다.4)

또한 『선성지(宣城誌)』에는 신증(新增)이라 하여 당시 향교 중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옛 향교 건물은 비루하고 좁으며 생도 또한 소박하고 노둔하여 시례(詩禮)를 힘쓰지 않았다. …중략… 농암(聾

巖) 이 선생과 송재(松齋) 이 선생, 퇴계(退溪) 이 선생의 세 어진 이가 일시에 배출되어 사풍(士風)을 배양하

는 일로 급무를 삼아 향교의 법도가 이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사습(士習)을 엄격하게 하여 문사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교육하여 사마를 점차로 배출하니 온 고을이 크게 성하게 되었다. 사마가 된 여러 사람들은 의논

하여 법규를 세우고 사묘(祠廟)와 당(堂), 재(齋), 누각(樓閣)을 중수하였으니 전(殿)은 대성(大成)이요, 당은 명

륜(明倫)이며, 당 동쪽의 재는 거인(巨人), 당 서쪽의 재는 유의(由義), 당의 남쪽 누는 양호(養浩)이다. 그 사이

3) 1521년에 태어나 학문으로 여러 차례 천거되어 여러 지역에서 훈도(訓導)를 담당하던 중 1555년(명종 10)에 김제군수로 부임
하였다. 1561년(명종 16) 식년 문과(文科)에 병과로 급제한 후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병조좌랑(兵曺佐郞), 예조좌랑(禮曺佐
郞), 병조정랑(兵曺正郞), 예조정랑(禮曺正郞),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등을 지냈다. 1569년(선조 2) 1월에 예안현감(禮安縣監)
이 되어 1572년 7월에는 예안향교중수입약을 제정하고 예안향교를 중수하였다. 특히, 손영제는 당시 경상도관찰사였던 김계휘
(金繼輝)에게 청하는 등 도산서원(陶山書院) 창건을 주도하였으며, 도산서원을 건립할 때 사재를 기부하였다. 1574년 8월에 고
향 밀양으로 낙향하였다가 1575년 도산서원이 사액되자 직접 행사에 참여하였다. 1579년 재령군수로 부임한 이후 울산부사(蔚
山府使)를 지냈다. 저서로는 『추천문집(鄒川文集)』이 있다.

4) 『광뢰문집』 11권/ 행장 / 사헌부지평추천손공행장(司憲府持平鄒川孫公行狀) / 爲治克軆師門準的。以興學爲急務。行釋菜禮
於夫子廟。凡殿宇之傾側不修者。俎豆禮器之非古制者。並皆新之。且以學規多闕漏。別爲約條以揭之。



에 학령(學令)이며 잠(箴), 명(銘)을 걸어두니 한결같이 성균관의 규례를 따른 것이었다. …중략… 향교의 건물이 

오래되어 퇴락하여 무너지려 하였다. 1572년 무렵에 사마소로부터 중수하는 문제를 논의하여 약속을 정하고 

향교에 그 문서를 보관하였다. 이어서 돈과 곡식을 거두어 춘추석전례(春秋釋奠禮)를 거행할 때 여러 집사들에

게 조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상재(上齋)에는 금응협(琴應夾)과 조목(趙穆)이요, 하재(下齋)에는 김기(金沂)와 

김해(金海)가 시례(詩禮)와 문행(文行)으로 날마다 이치를 궁구하니 대소 관료들은 예안 고을을 ‘문헌지방(文獻

地方)’이라 일컬었고, 또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여 “영남의 사론(士論)이 모두 이 향교 안에서 나온다.” 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보이는 금응협(琴應夾, 1526~1596)5), 조목(趙穆, 1524~1606), 김기(金圻,

1547∼1603)는 모두 퇴계의 문인이며, 김해(金垓, 1555~1593)는 퇴계의 문인 김부의(金富

儀 ; 1525~1582)의 아들이다. 예안향교지에는 1569년에 향교를 중수했다고 하나 위의 기

록과 <향교중수입약서부약조(鄕校重修立約序 附約條)>의 작성 시기를 볼 때 예안향교는

1572년에 현재와 같은 규모로 중창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당시 예안향교 출신의

퇴계 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손영제는 예안향교의 중수뿐만 아니라

학령(學令)도 제정하였다. 학령에는 향교의 관장과 제향, 제물·제복·제기·서책 등의 관리,

헌관· 교생들의 행동요령 및 예법 등 26가지의 조목이 기록되어 있다. 조목 뒤에는 당시

참여한 인물이 나열되어 있는데 대부분 도산문하(陶山門下)라고 기록되어 있다.

손영제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김부륜(金富倫, 1531∼1598)은 1585년에 지금의 전라도

화순인 동복현감(同福縣監)으로 부임하여 향교를 중수하고 사재로 서적 8백여 책을 구입

하는 등 교육 진흥에 공을 기울였다. 그는 학령(學令) 수십조를 만들었으며, 그의 저서

『설월당집』에는 복천향교(동복향교) 학령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예안향교의 학령

중에서 80조를 추가하였다고 부기(付記)되어 있다. 즉, 예안향교의 학령이 전라도 지역에

도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안향교지』에 따르면 임진왜란으로 인해 문루가 소실되었으며, 1601년(선조 34)과

1625년(인조 3)에 중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편, 대성전을 보수하면서 발견된 상량문

에는 “대청옹정원년세차계묘구월초칠일계미중창(大淸雍正元年歲次癸卯九月初七日癸未重

創)”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므로6) 현재의 건물은 1723년(경종 3)에 중창된 것으

로 판단된다.

이후 예안향교는 1745년(영조 21)에 현감 김광수(金光遂)에 의해 중수되었다고 한다. 김

광수가 대성전 배알 후 쓴 기록에 ‘전우(殿宇)는 비가 새어 축축하고 포설(鋪設)은 좀이

쓸고 해졌다’ 라고 나와 있다.7) 김광수의 짧은 재직기간8)을 볼 때 당시 대성전의 수리 범

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31년(순조 31)과 1841년(헌종 7)에도 중수가 있

5) 금응협의 부친 금재(琴梓)는 예안향교 훈도(訓導)를 지냈다.

6)「禮安鄕校」, 예안향교 발행, 2018, p.10 <대성전 옛 상량 표시>

7) 『추천선생문집(鄒川先生文集)』「향교중수입약서」 뒤쪽에 그 내용이 있다.

8) 1745년 5월 14일에 부임하여 7월 12일에 하직하였다.



었는데 어느 건물을 중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847년(헌종 13)에는 명륜당을 중

건하고 동재·서재·신문(神門)·제기고·강청(降廳)·고실(庫室)·행랑·대문에 이르기까지 대대

적인 수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명륜당중건상량문」과 「교궁중수시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1847년 부조기에 따르면 예안향교 수리 때 도산서원에서 60냥, 역동서원

16냥, 청계서원 30냥, 분강서원 13냥, 동계서원 30냥, 낙천서원 5냥, 마곡서원 29냥, 한천

정사 1냥을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지역의 여러 양반들이 합심하여 부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는 총 수입과 지출뿐만 아니라 목수 인건비, 목재 구입

비, 상량식(上樑式) 비용도 기록되어 있어 당시 공사 내역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가 된다.

이후 1871년(고종 8)에는 기단부가 기울고 담장이 무너져 1847년의 고사(古事)에 따라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부조 내용은 신미수리시기사(辛未修理時記事)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900년에도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광복 후에도 예안향교는 지속적으로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1953년에 수리가 있었고9),

1960년에는 대성전의 번와공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작성된 하기(下記)를 보면 도비 보조

를 받았고, 120매의 신와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3년에는 대성전이 경상북도 유

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81년부터 이듬해까지는 명륜당, 동재와 서재, 전사청, 주사 등

을 보수하고 제기고를 신축하였다. 이어서 1986년에는 대성전과 협문, 담장을 보수하였

다. 1999년에는 대성전 번와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2년에는 대성전을 보수하였는데 이

때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2007년에는 내삼문·사주문·협문을 보수하고, 2010년에는 임진왜

란 때 소실된 문루인 양호루를 복원하였다. 2014년에는 관리사 보수 등 주변 정비공사가

이루어졌다. 2017년에는 대성전 바닥 전돌 교체 및 기단 보수와 함께 석축, 담장, 배수로

등 주변을 정비하였다. 2019년에는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 등 예안향교의 전반적인 환경

정비가 이루어졌다.

예안향교에는 고서, 고문서, 목판 등 130여 점의 다양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현

재 이 자료들은 한국국학진흥원에 수탁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이중에는 1572년부터

1717년까지의 향록(鄕錄)과 1579년에 작성한 진설도(陳設圖)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자와

사성(四聖)에 대한 축문10)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1620년부터 1776년까지 작성된 교안(校

案)과 유안(儒案)뿐만 아니라 1719년 이후 향교의 재정과 운영 등을 알 수 있는 전답안

(田畓案)과 노비안(奴婢案) 등도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1841년 이후의 교궁중수시문서

9) 향교수리시각동도판임안(鄕校修理時各洞都辦任案) 계사3월28일(癸巳三月二十八日)

10) 維某年某月某朔某日 某官某 敢昭告于先聖大成至聖文宣王
㐲以 道冠百王 萬世之師 玆値上丁 精禋是宜
謹以牲幣淸酒粢盛庶品式陳明薦
以先師兗國復聖公顔氏 郕國宗聖公曾氏 沂國述聖公孔氏 鄒國亞聖公孟氏配
尙饗



(校宮重修時文書)는 조선시대 지역 사회가 교육 기관인 향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협력하

고 자원을 모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처럼 예안향교 소장 자료들은 조선시

대 향교의 운영과 재정, 지역 사회와 협력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들

이다.

3. 건축 특징

1) 입지 및 배치 특성

예안향교는 좌우에 능선이 형성된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

람』에는 향교가 현의 북쪽 1리에 있다고 하

였으나, 1619년의 『선성지(宣城誌)』를 시작

으로 1899년 『예안군읍지(禮安郡邑誌)』 등

조선 후기 문헌에서는 모두 향교가 현의 북쪽

2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11) 1605년에는

강원도와 경상도 일대가 홍수로 큰 피해를 입

었는데 특히 예안(禮安)과 안동(安東)지역은

그 피해가 참혹하였다고 한다. 강변에 있던

공해(公廨)와 가옥들은 파괴되어 강물에 떠내

려가고 물에 떠다니는 시체도 부지기수였는

데, 임진왜란 때 피해보다 더욱 컸다고 한

다.12)

『선성지(宣城誌)』에는 이때 임강사(臨江

寺)라는 사찰도 떠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

다. 그런데 이 문헌에는 예안향교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1572년의 중

수 관련 기록과 향교의 옛 현황에 대한 내용

만 수록되어 있다. 즉, 예안향교는 옛 읍치보

다 높은 현재의 위치에 자리했기 때문에

1605년 홍수로 인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의 향교들은 전란과 화재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이건

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안향교는 조선 전

11) 『선성지(宣城誌)』사묘조에는 문묘가 현의 서쪽 4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2) 『선조실록』 189권, 1605년(선조 38) 7월 23일

예안향교 위치 (1872년 예안현지도-규장각 소장)

예안향교 배치도(출처 : 2018 예안향교 대성전 수리공사보고서)



기부터 현 위치에 자리하였으므로 조선 전기 향교의 입지와 배치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안향교의 양호루 앞에는 수령이 600년으로 추정되는 높이 13m, 둘레 4m의 은행나무

가 서 있다. 예안향교는 문루인 양호루가 맨 앞에 있으며 누 아래로 진입하면 명륜당, 동·

서재가 있는 강학공간으로 연결된다. 명륜당은 양호루와 직선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앞에 동재와 서재가 서로 마주하고 있다. 명륜당 뒤쪽 서편 언덕에는 교직사가 자리하

고 그 뒤쪽 언덕에는 전사청이 있다. 명륜당의 북동쪽에는 내삼문과 대성전으로 구성된

문묘영역이 자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학후묘(前學後廟)를 따르면서 지형 조건을 그

대로 반영한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내삼문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는데 이는 행례 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2) 평면 및 창호

예안향교 대성전의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이다. 전퇴는 개방하였으며 내부는

통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성전 내부 바닥에

는 전돌을 설치하였으며, 그 위에 돗자리를

깔았다.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오성(五聖)

과 송조 4현, 우리나라의 18현을 함께 배향하

고 있다. 정면의 기둥 간격은 어칸이 3,100㎜

이고 협칸이 2,800㎜로 어칸이 협칸보다 약

1자 정도 더 넓게 설정되어 있다. 측면의 기

둥 간격은 정칸이 3,100㎜이고 퇴칸은 2,150

㎜로 약 3자 정도 차이를 보인다.

출입문은 정면 어칸에만 2짝 널판문이 설

치되어 있다. 이처럼 3칸 규모의 대성전이

정면 어칸에만 출입문이 있는 경우는 흔하

지 않으며 봉화향교, 풍기향교, 영주향교에

서 볼 수 있다. 영주향교 대성전은 1577년

(선조 10)에군수 이희득(李希得)이 3간 5가

(三間五架)로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봉화

향교 대성전은 1579년(선조 12)에 현감 조

목(趙穆)이 중건하였다고 한다. 시기적 유

사성을 보여준다. 예안향교 대성전 평면도 (출처 : 2018 예안향교 대성전 
수리공사보고서)

예안향교 대성전 위차도(출처 :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보고서) 



정면 좌우 협칸과 측면 정칸에는 교살로 이루어진 광창이 설치되어 있다. 창틀을 지지

하는 부재는 겉에서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창호의 형식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

당, 영천 은해사 거조암, 봉정사 극락전, 해인사 장경판전 등의 사찰 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찰의 창호는 살창이란 점에서 다르다. 향교 건축에서는 봉화향교 대성전과

서울 문묘의 동·서재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창호의 형식은 고식(古式)으로 볼 수

있는 수법이다.13)

3) 가구 구조

기단은 자연석을 사용하였는

데 경사지에 맞춰 정면 기단은

높게 축조하고 기단 앞에는 2

개의 계단을 설치하였다. 초석

은 모두 자연석을 사용하였다.

가구 구조는 내부는 1고주 5량

형식으로 구성하고, 측벽에서는

2고주 5량으로 형식으로 구성

하였다. 정면에 사용된 기둥은

방주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원

주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면에는 조형성을 고려하여

원주를 사용하고 고주열에 방주를 사용하지만 예안향교 대성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주목된다. 기둥의 규격도 정면의 기둥이 훨씬 얇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안향교 대성전의 건축 특징 중 또 하나는 주요 부재를 곡재 없이 모두 잘 다듬은 직

재를 사용하였고, 내부 보아지를 제외하고는 장식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는 것이다. 타

지역 대성전의 경우에는 공포와 화반을 화려하게 꾸미지만 예안향교 대성전은 익공도 전

13) 안동 임청각에서도 보이므로 지역적 특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예안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출처 : 2018 예안향교 대성전 수리공사보고서)

예안향교 대성전 봉화향교 대성전(출처 : 국가유산청) 영주향교 대성전(출처 : 국가유산청)



혀 사용하지 않았다. 창방과 장여 사이에도 화반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면 어칸에만 3

개의 소로를 끼웠을 뿐 나머지 칸에는 소로 1개씩만 설치하였다.

예안향교 대성전 내부 가구 예안향교 대성전 내부

1고주 5량 구조는 후면 평주 위에 대들보를 걸고 고주에서는 장부맞춤으로 결구하였다.

툇보는 대들보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였으며, 보머리를 삼분두로 처리하지 않고 전체적으

로 비스듬하게 깎아 마무리하였다. 툇보를 받치는 평주와 고주 사이에는 퇴창방14)을 설치

하여 횡력을 보강하였다. 맞배집의 경우 퇴창방을 설치하는 경우는 봉정사 극락전, 개목

사 원통전, 수덕사 대웅전, 소수서원 문성공묘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건물에

서는 퇴창방을 측면에서만 사용하며 창방 뺄목은 쇠서나 헛첨차로 꾸미는 것이 보통이다.

봉정사 극락전의 경우에는 퇴창방 뺄목을 직절하였다. 그러나 예안향교 대성전은 퇴창방

이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툇보의 하부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측면으로 뻗어나오

는 창방 뺄목은 하부를 교두형으로 처리하였으며, 장여 뺄목도 하부를 살짝 치켜 올렸다.

예안향교 대성전 배면 모서리 창방과 장여 
뺄목

예안향교 대성전 기둥 상부 예안향교 대성전 툇보와 퇴창방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를 세우고 주두를 올려 중도리와 종보를 받도록 했다. 종보 하부

에도 익공과 보아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보와 동일한 방향으로 창방재를 결구하였다.

그리고 종보 위에는 여러 부재들이 조합되어 공(工)자 형태를 지니는 종대공을 설치하여

14) 정확한 명칭이 없고 경상북도의 향교건축과 지정요청 보고서에서는 계량이라고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량(樑)은 본래 도리
를 받치는 부재이므로 퇴창방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종도리를 받도록 했다. 종도리 하부에 도리 받침재를 끼워 보강하는 것은 영주 부석사 무

량수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에서도 볼 수 있는 고식 수법이다.

부석사 무량수전 도리 받침 부재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도리 받침 부재

그리고 예안향교 대성전의 종대공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종대공은 1574년에 창건된 도

산서원 상덕사와 상덕사 삼문, 도산서원 전교당, 그리고 인동향교 명륜당에서도 볼 수 있

다. 다만 예안향교 대성전의 종대공은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로 시대성을 보여주고 있

다.

도산서원 상덕사 종대공 도산서원 상덕사 삼문 종대공 예안향교 대성전 종대공 인동향교 명륜당 종대공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며 측면에는 풍판을 설

치하였다. 내부 천장은 반자 없이 서까래를 완전히

노출시켰다. 맞배지붕임에도 불구하고 정면 양쪽에

는 활주를 세워 보강하였는데 이것은 후대에 설치

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산서원 전교당 종대공 



3.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예안향교는 1417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1572년에 대규모의 중수를 거치면서 지

금과 같은 배치구조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성전은 상량문에 1723년에 중창하였다

는 기록이 있어 건축 연혁이 명확하다. 특히, 예안향교의 중수와 운영에는 퇴계 이황을 비

롯한 퇴계 학맥을 이은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들이 예안향교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와 고문

서들도 조선시대 향교의 운영과 재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학술적인 가

치가 높다.

예안향교 대성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주요 부재들은 대

부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창호의 형식, 종대공의 형태와 수

법은 고식의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종대공은 인근에 자리한 도산서원 상덕사와 전

교당을 비롯하여 구미의 인동향교 명륜당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장식이 없는 단순

한 형태의 종대공은 지역적 특성과 종대공의 시기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학술

적 가치가 높다. 또한 맞배집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보와 툇보 하부에 수평

부재인 창방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 익공을 사용하지 않은 것, 주요 구조재를 모두 직재

로 사용한 것, 정면에 원주가 아닌 방주를 사용한 것 등은 희소성과 함께 건축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문묘의 가장 중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성전의 규모가 작고, 장식을 거의 배

제한 것은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작은 현(縣)이 가지는 재정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추구하고 이를 실천했던 퇴계 이황의 성리학적 사고가 후대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안향교 대성전의 예술적 가치는 타 지역의 향교 대성전과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크고 화려함 대신에 작고 단순하게 하여 문묘의 궁극

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 예안향교 대성전이 가진 특징이자, 유교적 가치관이 실현

된 수준 높은 예술성을 지닌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예안향교 대성전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으므로 보물로 지정하

여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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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6. 14.>

(앞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4.08.28 대상문화유산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조사자

성 명 ㅇㅇㅇ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ㅇㅇㅇㅇㅇㅇ연구소 직위(직책) 소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유산 종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문화유산 명칭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ㆍ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문화유산구역)> 대성전 1동, 124.82㎡

<보호물>

<보호구역> 2,353.47㎡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2002년 보수공사 후, 대상 건물의 보존, 관리는 양호한 상태이며, 다만 내부 

배면 가구에서 부분적으로 변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됨. 향교의 적극적인 

활용은 정기적인 행사 외에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기획이 필요함.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3 월  4 일

                 제출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예안향교는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020-13(서부리)에 소재한 조선시대 관학 교육

기관으로, 태종 15년(1415)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향교는 조선시대 지리지와 고지도

등에 의하면, 예안현 읍치의 북쪽 1리 또는 2리에 위치한다고 하였는데, 읍치(邑治)는 진

산인 북쪽의 영지산(靈芝山, 443.4m)이 남쪽으로 길게 뻗어 내리다가 낙동강을 만나 멈

춘 산기슭을 시작으로 자리를 잡았고 향교는 읍치의 북쪽에서 영지산 능선의 마지막 산

봉우리를 배산으로 삼아 동남향으로 입지하였다.

향교의 주변 환경은 1976년 준공된 안동댐 건설로 인해 큰 변화가 발생하였고, 특히

조선시대 예안현 읍치인 예안면이 수몰되면서 예안향교만이 남게 되었으며 수몰 지역은

서부리로 이전하게 되었다. 즉 예안현 관아의 뒷산에 있었던 향교는 읍치와의 관련이 사

라지고 향교 앞쪽으로 안동호라는 거대한 호수가 넓게 안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 항공사진 등을 통해 향교의 진입이 이전과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

거 읍치에서 통하던 진입로는 현재 35번 국도(퇴계로)와 연결된 작은 소로를 통해 매우

부자연스러운 진입 동선으로 처리되고 있다.

예안향교는 경사 지형을 크게 3단으로 정지한 후, 강학공간을 전면에 제사공간을 후면

에 배치하여 기본적으로 전학후묘의 배치형식을 따르고 있다. 다만 대성전 영역을 우측

상단에 배치하여 대성전 전면으로 개방된 안대를 취하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명륜당은

정면 4칸 규모로, 좌측에만 온돌방을 구성하고 우측의 대성전 방향으로 정면 3칸의 대청

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퇴계의 도산서원에서 동일한 배치구성을 볼 수 있어, 특별히 도산

서원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예안현 관아와 함께 읍치를 대표하던 향교는 수몰과 관계없이 본래의 위치를 지

키고 있다. 관아의 객사는 안동민속촌 근처로 이전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동헌과 부속건

물은 서부리의 이전 지역에서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향교의 남쪽 능선 너머

에는 과거 선성현 관아를 복원하여 선성현 문화단지를 조성하였다. 한편, 예안향교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예안현에는 도산서원을 비롯하여 역동서원, 청계서원, 분강서원, 동계정

사 등 교육시설이 곳곳에 건립되어 운영되었다.

2) 연혁ㆍ유래 및 특징

예안향교의 창건은『예안향교지(禮安鄕校誌)』등에 따르면, 1400년대 초에 처음 건립된

것으로 나타나며, 초창 이후 1490년(성종 21)에 중수하였고 1572년(선조 5)에 현감 손영

제(孫英濟)가 다시 중수하였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향교의 문루가 소실되었고 1601년과



1625년에 다시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향교지에 수록된 「대성전의 옛 상량 표시」에는 대청(大淸) 옹정(雍正) 원년

(元年)에 대성전을 중창하였다는 내용, 즉 1723년(경종 3)에 대성전을 크게 일신하였고

이때 관련 인물로 목수를 비롯하여 사령(使令)들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예안현 관아에서

공사를 주관하였으며, 현재의 대성전은 이때 공사 이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745년(영조 21)에는 현감 김광수(金光遂)가 향교를 크게 중수하였고 1831년,

1841년에도 중수가 있었다. 그리고 1847년 또다시 중수가 진행되었는데「교궁중수시문서

(校宮重修時文書)」에 따르면, 명륜당, 동․서재, 신문, 제기고 강청(降廳), 고실(庫室), 대

문 등에 대한 수리를 주변 서원, 향중, 문중, 그리고 교생들의 부조를 통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1847년 공사가 끝난 후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여 1871년

(고종 8) 다시 명륜당의 방과 재실, 강청, 제기고 및 담장을 수리하였다.

근대기 이후에는 1900년에 현감 남정필(南廷弼)이 중수하였고 1981년에 전교 이윤항

(李潤恒)이 명륜당, 동․서재, 전사청, 주사(厨舍), 담장 등을 보수하고 제기고를 신축하였

다. 1986년에는 대성전을 수리하고 협문 해체 보수 및 일곽 담장을 보수하였고 1988년

대성전과 내삼문을 보수하고 배면 담장을 수리하였으며, 1999년에는 대성전의 담장과 기

와를 번와하였다.

그리고 2002년 대성전을 크게 중창하였고 2010년에는 향교의 문루인 양호루를 복원하

였으며, 2017년 대성전 수리 및 석축 정비 등이 진행되었다. 즉 대성전에 대한 보수공사

는 18세기 초에 크게 실시되었고 이후 근래에 들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집으로, 전면에 개방된 퇴칸을 구성하였고 실내뿐

만 아니라 퇴칸 바닥에는 전돌을 깔아 마감하였다. 정면은 9-10-9척(尺)으로, 측면

7-10-7척으로 계획하였으며, 건물의 측면에 대한 정면의 평면비는 1.16 : 1로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구성을 보인다. 다만 의심스러운 점은 과거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

성전 편액이 정면 처마와 내진벽 등 모두 2개가 걸려 있어, 평면구성이 초창 당시의 모

습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체 가구(架構)는 어칸을 중심으로 1고주 5량가, 좌우 측면에는 2고주 5량가로 구성하

여 일반적인 맞배지붕의 가구형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종보위에는 대공과 쌍장부 맞춤

하는 받침목을 놓고 동자주형 제형(梯形)대공을 설치하였는데, 상단에는 소로를 놓고 장

혀와 직교하는 운공(승두)를 올린 후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전면 평주 위에 주두를 설치하였지만, 익공 부재 대신에 고주와 평주 머리를 연결하는

수장폭의 퇴칸 인방재을 사용하여, 아직 익공계 공포가 나타나기 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실내의 대들보 및 종보는 직선의 방형으로 가공되었고 동자주와 고주 사이, 그리고

측면 고주 사이에 수장폭의 창방보가 남아 있어 조선 전기의 양식적 특징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성전 창호는 정면 어칸에 2짝 판문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협칸과 좌우 측면 어

칸에 광창을 설치하였다. 광창은 벽체에 별도의 인방재 또는 지지대의 노출없이 외부 울

거미를 연귀맞춤으로 처리하여 고식의 기법을 지니고 있다.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예안향교 대성전은 15세기 초에 처음 건립되어 현재까지 이건(移建) 등에 따른 위치의

변동이 없고 기록상 건물의 재건, 신축 등의 큰 변화 없이 창건 당시의 모습을 어느 정

도 일정하게 유지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선전기 창건 이래로 이건 또는 화재 등

으로 소실된 적이 없고 다만 퇴락, 풍화 등으로 중수 또는 중창 등을 거쳐 현재까지 보

존됨으로써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

특히 대성전의 양식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 퇴량 하부의 뜬인방재, 좌우 측면

고주 사이에 수장 폭으로 결구된 창방보, 그리고 대들보 위의 동자주와 전면 고주 사이

에 횡으로 결구된 창방보 등은 기둥 머리에 주두를 사용하지만, 익공이 출현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장폭의 창방보

사용은 소수서원 문성공묘, 강릉향교 대성전 등을 비롯하여 임란 전의 현존 건물에서 확

인된다.

한편 종보 중앙의 대공은 동자주형 제형대공과 받침목, 그리고 종두리와 결구되는 운

공(승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조선전기에 널리 사용되던 기법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수다라장), 봉정사 대웅전, 경주 독락당, 의성 만취당, 그리고 경주향교 중문 등 조선시

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건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법이다. 예안향교의 대공 또한 동일

한 기법으로, 받침목과 운공이 간략화되었지만,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 학술적 가

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종합의견>

예안향교는 성리학적 배치 규범의 영향을 받아 대성전을 명륜당의 동북쪽에 배치하였

고 대성전은 15세기 초에 처음 건립된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쳤지만, 다른 지역의

향교와 달리 임진왜란의 피해, 입지상의 문제로 인한 이건 등의 변화 없이, 창건 이래 본

래의 모습과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기둥을 제외하고 모접기 등 부분적으로 가공하였지

만, 모든 부재를 직선형 방재로 치목함으로써 조선전기 유교 건축의 정제된 형태를 보여



주는 건물로 이해된다.

대성전은 여러 차례의 중수로 인해 건물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례(古

例)에 충실한 유교 건축의 특성상 주요 건축적 기법은 유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대들보와 종보의 직선형 치목, 평주와 고주를 연결하는 수장폭 부재, 그리고 고주와

동자주에 사용된 창방보, 특히 받침목과 제형대형, 운공 등으로 구성된 종대공, 그리고

인방재와 독립한 문얼굴로 구성한 창호 등은 여러 시기의 중수 공사에서도 원형 기법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선전기의 고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성전은 창건 이래의 주요 형태와 공간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며, 특히 주두를 사용한 건물이지만 공포의 구성을 갖추지 않은 이

전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유

산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6. 14.>

(앞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4.08.28 대상문화유산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조사자

성 명 ㅇㅇㅇ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ㅇㅇ대학교 직위(직책) 교수(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유산 종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문화유산 명칭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ㆍ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문화유산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2 월  12 일

                 제출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1. 문화유산 명칭 :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2.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적 환경: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에 있는 예안향교의 강학당으

로, 안동시청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16.5km 떨어진 영지산(해발고도 443.4m)의 남쪽 자

락에 있다.

3. 연혁·유래 및 특징 :

대성전이 있는 예안향교는 조선시대 예안현(禮安縣)에 설치하였던 지방 관학 기관으로

경내에는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전사청(典祀廳),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부

속건물로 고직사(庫直舍)가 있다. 향교는 전체적으로 명륜당을 앞쪽에 놓고, 뒤쪽에 대

성전이 있는 전당후묘(前堂後廟)의 배치이다.

향교 창건은『예안향교지(禮安鄕校誌)』와 『경북향교지(慶北鄕校誌)』에 1400년 건립

한 것으로 전한다. 이후 1490년과 1569년 손영제의 중수가 확인된다. 1592년 임진왜란

으로 문루가 소실되었고, 1601년과 1625년 중수가 이루어진다.

18세기인 1745년 김광수에 의해 크게 중수되고, 1847년 “명륜당과 동재·서재, 신문, 제

기고, 강청, 고실, 행랑, 대문 등 대규모 중수가 단행된다. 이후 크고 작은 중수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안향교 대성전의 초창은 향교가 건립된 1400년 전후로 추

정할 수 있으며, 현재 건물은 1723년 중창으로 이룩된 것이다.

4.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1. 역사성 : 대성전은 1723년 중건 기록이 명확한 역사적인 건물이다.

대성전은 예안향교지「대성전 옛 상량 표시」에 따르면 “大淸雍正元年歲次癸卯九月初

七日癸未重創 孔紀二五五三年 檀紀四三三五年 歲次壬午十月十五日重創 使令 二愛先 ·

禹太先 · 張永禮 · 沈甲生 · 權汗離 木手 權白望 · 色吏 沈舜鳳” 즉, 1723년 10월 15일

사령 이애선, 우태선, 장영례, 심갑생, 권한리와 목수 권백망, 색리 심순봉이 중창한 건물

이다. 우리나라 전통건물을 고치는 행위는 대부분 기록을 통해 남겨 놓았는데 일반적으

로 기존 건물의 지붕, 기와, 일부부재를 교체하는 행위는 중수로 기록하고, 대성전처럼

중창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중건과 동일하게 건물을 새롭게 일신하는 대규모 공사를 의미



한다. 위 기록을 통해 대성전이 비록 1400년 초창된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현재의 건물은

1723년 대규모 중수 공사로 새롭게 일신된 역사적인 건물임을 알 수 있다.

2. 예술성(건축성) : 대성전은 일반향교 대성전과 다른 퇴칸 창호 구성과 임진왜란 이

전 고식 건축기법이 공존하는 건물이다.

예안향교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경상북도 북부 향교 대성전

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퇴 개방형 건물로 제향의식에 따른 공간활용이 합리적인

평면이다. 대성전은 1723년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진 건물이지만, 몇 가지 세부 기법

에서 일반향교 대성전과 다른 특징적인모습이 남아 있다.

경상북도 향교 대성전은 크게 정면 3칸 평면과 5칸 평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면 5칸

평면 대성전은 영천향교 대성전(어칸, 협칸 3칸 문, 퇴칸 창)과 의성향교 대성전(어칸,

협칸 3칸 문, 퇴칸 창), 영양향교 대성전(어칸, 협칸 3칸 문, 퇴칸 창), 선산향교 대성전

(어칸, 협칸 3칸 문, 퇴칸 창), 비안향교 대성전(어칸, 협칸 3칸 문, 퇴칸 창) 등에서 정

면 어칸과 협칸을 포함한 중앙 3칸은 문, 좌·우 퇴칸은 창을 설치하고 있어 문과 창을

함께 설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예안향교처럼 3칸 평면 대성전은 순흥향교 대성전(어칸,

협칸 문), 진보향교 대성전(어칸, 협칸 문), 군위향교 대성전(어칸, 협칸 문), 계령향교

대성전(어칸, 협칸 문) 등은 정면 3칸 모두 문을 설치하고, 영주향교 대성전(어칸 문 협칸

창호)과 봉화향교 대성전(어칸 문 협칸 창)은 문과 창을 함께 설치하는 두 가지 형식이

사용된다.

정면 3칸 평면 대성전은 주로 정면 3칸에 모두 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후

자처럼 문과 창을 함께 설치하는 건물은 영주향교와 봉화향교 대성전 뿐이다. 예안향교

대성전은 문과 창을 함께 설치한 후자에 해당한다. 대성전 협칸 창은 벽체 인방재나 기둥

에 붙여 설치하지 않고 독립 창틀로 구성하고 있는 독립형으로, 이러한 독립형 창은 주

로 봉정사 극락전이나 부석사 조사당, 거조사 영산전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식 기법에

해당하고 일부 민가 건물에서 확인되기도 한다.15)

대성전은 전퇴의 특징적인 창호 배치뿐만 아니라 건물 측벽 독립 창 설치, 전퇴 외진주와

내진주의 형태 차이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건물은 대성전 측벽에 독립 창을

설치한 사례로는 계령향교 대성전과 예안향교 대성전이 유이하다. 또한, 전퇴 외진주를

각기둥으로 설치하고 내진주를 원주로 설치하여 서로 다르게 구성하는 것과 팔작지붕

15) (독립형 창은 안동 군자정, 안동 소호헌, 후조당, 예천 야옹정 등의 민가 건물에서 확인되고 있다.)박일찬·이호열, 「조선시대
영남지방 별당과 정자건축의 ‘창얼굴’ 형식 및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11권 3호 통권82호』, 2012, p.78.



건물에 활주를 설치하는 사례 등은 일반 향교 건물에서 찾을 수 없는 예안향교 대성전의

특징에 해당한다.

경상북도 북부 정면 3칸 대성전의 가구는 1·2고주 5량가와 7량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안향교 대성전은 1·2고주 5량가 형식으로 청하향교와 영주향교 대성전과 동일하다.

직선형의 대보 상부에 동자주를 놓아 종보를 받고, 종보 상부로 일자형의 받침목과 상부

소로와 보아지 형태의 각재를 결합하여 마치 공(工)자 형태의 대공 모양이다. 이러한

형태의 대공은 주로 부석사 무량수전, 거조사 영산전, 해인사 수다라장전 대공에서 확

인되고 있는 모습으로 솟을합장의 보조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

대성전에서는 종도리 하부로 솟을합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솟을합장이 사라지고 하

부 대공 형태만 남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안향교 대성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 기법을 정리해보면 전퇴 개방형 형식의 평면을

설정하고 무익공, 맞배지붕 법식에 맞게 1·2고주를 놓고 5량가를 올려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대공과 창은 임진왜란 이전 고식 기법이 확인되고 있으며, 전퇴의 창호와

기둥 배치는 여타의 향교 대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예안향교 대성전의 독자적인 의장이

다.

3. 학술성 : 안동을 대표하는 관학 건축물임과 동시에 다양한 배치형식이 적용된 향교

이다.

예안향교가 있는 안동은 조선시대 정치 이념의 바탕인 유학의 본향이다. 안동은 유학

의 대표인 퇴계 이황을 비롯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지역이다. 안동의 많은 유학자 배

출은 사립교육관인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의 역할이 컸지만, 이와 함께 관한 교육기관인

향교의 역할 지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안동 향교는 6.25 전쟁으로 소실되어 최근

새롭게 복원한 것으로 조선시대 관학 기관의 모습을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안동

향교가 사라진 상태에서 예안향교가 조선시대 안동 관학 기관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이다.

예안향교는 일반적인 향교 배치에 맞게 양호루와 거인재(동재), 유의재(서재), 명륜당이

중앙 마당을 중심으로 향하고 있으며, 후면에 대성전을 있는 전학후묘 배치이다. 그러

나 일반 향교의 전학후묘는 대성전과 명륜당인 동일한 축선에 배치되고 있지만 예안향

교 명륜당과 대성전은 우묘좌학으로 오른쪽에 명륜당, 왼쪽에 대성전이 있다. 일반적인

향교의 1축 배치 형태가 아닌 2축 배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유산한 사례로는



성주향교, 청도향교, 밀양향교, 동래향교, 제주향교 등이 있다. 예안 향교의 2축 배치 우

묘좌학 형태가 조선시대 일반적인 향교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배치 형태지만 향교 배

치의 다양성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예안향교 대성전은 조선 초기 건립되

고, 현재 건물은 1723년 대규모 중수를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대성전에서 확

인되고 있는 고식 건축기법과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여타 향교 대성전과 다른 전퇴의

의장,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관학 건물이라는 사실 등은 고려해 보면 안동 예안향교 대

성전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문화유산의�핵심�보존가치

첫�번째,� 대성전은� 1723년� 중건�기록이�명확한�역사적인�건물이다.(역사성)�

두� 번째,� 대성전은� 일반향교� 대성전과� 다른� 퇴칸� 창호� 구성과� 임진왜란� 이전� 고식�

건축기법이�공존하는�건물이다.(예술성)

세� 번째,� 안동을� 대표하는� 관학� 건축물임과� 동시에� 다양한� 배치형식이� 적용된� 향교

이다.(학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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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공공재개발사업 사전영향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 안양시 소재 보물「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주변 공공재개발사업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이 안건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지자체(안양시)가 국가유산청에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한 사업으로, 해당유산과의 거리, 사업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할 때 초기 계획단계부터 문화유산위원회의 내용검토가 필요함.

※ 현상변경 허가는 향후 별도로 심의절차 이행 필요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유산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ㅇ 소 재 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212-1)

ㅇ 지 정 일 : 1963. 01. 21.

(2) 사업내용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원 공공재개발사업 계획

ㅇ 사업부지 : 35,572.40㎡

ㅇ 사업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

- 17동 776세대(지하2층 ∼ 지상 29층)

- 기타 :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공원조성(2,087.99㎡),

근린생활시설(350㎡) 등

- 용적율 : 247.72%(법정 250% 미만)

- 건폐율 : 41.44%(법정 60%미만)

- 건축면적 : 13,187.11㎡

- 조경면적 : 대지면적의 15%이상



라.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있음.

- 당간지주 반경 100m 내 구역은 배치, 높이 등 조정 필요.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안건번호 건축 2025-05-008

8. 순천 선암사 일주문 기단 및 담장보수 기본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보물「순천 선암사 일주문」기단 및 담장 보수 기본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25년 국가유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전남 순천시 소재「순천 선암사

일주문」기단 및 담장보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요청을 드리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유산 : 순천 선암사 일주문

ㅇ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선암사길 450

ㅇ 지 정 일 : 2022. 12. 28.

(2) 사업내용 : 순천 선암사 일주문 기단 및 담장보수 설계

ㅇ 사업개요

- 사 업 비 : 60,000천원(국비 42,000천원, 지방비 18,000천원)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일주문 기단 및 담장보수 설계를 하되,

기본계획(설계) 수립단계에서 설계설명서와 개략도면을 국가

유산청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제출

한다.

ㅇ 사업내용 : 기단 및 담장보수 설계

- 토석담 해체 후 재설치 : L=5.18m, 높이 2.53m

- 기단바닥 생석회다짐 : 28.03㎥

- 범종루 진입로 바닥 해체 후 재설치(박석) : 14㎡

- 배수로 설치 : L=26.2m, H=0.2m, W=0.3m



- 석축 해체후 재설치 : L=1.0m, H=1.2m

- 일식 조경석 해체 : L=17m, H=1.0m

- 수목 및 가로등 이설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2025.04.04. / 건축분과 문화유산위원 ㅇㅇㅇ,

사적분과 문화유산위원 ㅇㅇㅇ)

ㅇ 선암사 일주문의 고증자료와 수리기록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된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특히 담장의

재료, 형식, 높이, 기와 등)

ㅇ 일주문의 담장 보수를 위한 담장 해체 전에는 일주문 기둥에 대한 구조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고, 일주문의 전도 방지를 위한 수리기간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강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더불어 과거의 배수로 흔적 및 선형을 확인하고 담장 주변의 배수 정비를

추진하되, 배수 체계는 일주문을 포함한 주변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일주문의 좌측 담장은 현재 지반 침하가 진행 중인 것으로 관찰되므로 침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일주문 기단석과 초석의 높이 관계 검토 후 문제가 있을 경우 해체 및 보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단부 및 주변의 쇄석포장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비·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일주문 내에 위치한 수목 및 가로등은 경관과 조화되지 않고, 일주문 밖(정

면)에 배치된 일본식 조경석은 유리건판 사진 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요

소로 확인되므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담장은 현상 유지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5-05-009

9.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보 「안동 봉정사 대웅전」 주변 산불 화재피해 예방

긴급 수목제거 등 허가 신청 21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1건
원안가결 16건

조건부가결 5건

국보

안동 봉정사

대웅전

경북 안동

(ㅇㅇㅇ)

□ 산불 화재피해 예방 긴급 수목제거

ㅇ 위치 :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허용기준 1구역 내

ㅇ 목적 : ‘25년 3월 안동 산불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ㅇ 내용 : 산불 화재피해 예방 긴급 수목제거

- 봉정사 주변 수목제거 약 2,100㎡

원안가결 ‘25.04.28

보물

창녕 영산

만년교

경남 창녕

(ㅇㅇㅇ)

□ 태양광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ㅇ 위치 : 창녕군 영산면 동리 274

* 보호구역 내

ㅇ 내용

- 최고높이 : 2.6m

- 지주 바닥 매립 후 설치

- 매립지지대 : 20cm×60cm×70cm

원안가결 ‘25.04.30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서울

흥인지문

서울 종로

(ㅇㅇㅇ)

□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ㅇ 위치 : 종로구 창신동 444번지5호

* 보호구역 내(흥인지문에서 약50m 이격)

ㅇ 내용 :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대지면적 : 136.90㎡

- 건축면적 : 131.11㎡

- 연면적 : 732.78㎡

구분 면적(㎡) 당초용도 변경용도
지하
1층

105.79
사무실,
점포

변경없음

1층 131.11
사무실,
점포

변경없음

2층 123.97
사무실,
점포

다중생활시설
(2종근린생활)

3층 123.97
인터넷게임
시설제공
업소

다중생활시설
(2종근린생활)

4층 123.97
사무실,
점포

관광숙박시설
(호스텔)

5층 123.97
위락시설
(무도학원)

관광숙박시설
(호스텔)

원안가결 ‘25.04.30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경북 예천

(ㅇㅇㅇ)

□ 도로(다솜길)정비

ㅇ 위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48 일원

* 제1구역, 7구역(보호구역 인접)

- 개별검토

ㅇ 내용

- 철거 : 경계블록 철거 1,164m, 콘크리트

깨기 129㎡

- 토공 : 흙깎기 83㎡, 흙쌓기 364㎡,

터파기 561㎡

- 포장공 : 화강석경계석 1,167m, 마사토

포장 1,274㎡

- 시설물공 : 블록화단(H400∼1500)

- 식재공 : 교목 114주, 관목 2,020주,

초화류 4,880본, 수목제거 16본

원안가결 ‘25.04.30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경북 예천

(ㅇㅇㅇ)

□ 남산공원 정비

ㅇ 위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1-2번지 외

17필지

* 제1,4,7구역(보호구역에서 약 70m 이격)

- 개별검토

ㅇ 내용

- 주차장 조성 : 6,055㎡

- 남산공원 정비 : 69,378㎡

- 주요내용 : 교목, 관목 식재, 산수원,

연못, 수경시설, 휴게시설,

놀이시설, 구조물, 조형물

등 설치

원안가결 ‘25.04.30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경북 예천

(ㅇㅇㅇ)

□ 남산공원 미디어 아트 설치

ㅇ 위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6-1번지 외

17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70m 이격)

- 개별검토

ㅇ내용

- 사업면적 : 약 8,000㎡

- 구간길이 : 약 800m(고저차 35m)

- 구간 내 각종 조형물 조명시설 설치

원안가결 ‘25.04.30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경북 예천

(ㅇㅇㅇ)

□ 예천 예누리길 조성(변경허가)

ㅇ 위치 : 예천군 예천읍 남봄리 135-1 일원

* 제7구역(보호구역에서 약 120m 이격)

※‘23년 12월2차 자체회의 : 원안가결

ㅇ 내용

- 포장공 : 4,374㎡ → 4,337.3㎡

- 식재 : 41,039주 → 38,433주

- 시설물 : 파고라 4EA → 3EA

- 옹벽 : H=3.5m미만 L=67.5m

→ H=3.0m미만 L=78.1m

원안가결 ‘25.04.30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경북 영주

(ㅇㅇㅇ)

□ 스윙교 설치

ㅇ 위치 : 영주시 가흥동 1381-1 외 1필지

* 제3구역(보호구역으로부터 약480m 이격)

- 교량의 신설 확장 개별검토

ㅇ 내용

- 스윙교 설치 : B=3.5m, L=78.5m

원안가결 ‘25.04.30

보물

순천 정혜사

대웅전

전남 순천

(ㅇㅇㅇ)

□ 요사채 주변 석축정비(변경허가)

ㅇ 위치 : 순천시 서면 정혜사길 32

(청소리 712)

- 보호구역 내(대웅전에서 90m 이격)

ㅇ 내용 : 요사채 주변 석축정비 설계변경

당초 변경
-반입토 204.02㎥

-잔디식재 375㎡

-반입토 제외

-잔디식재 313.95㎡

-잔토처리 391.60㎥
-석축설치

H=1.19m, L=63.38m

-배수로

W:0.4m, H:0.3m,

L:61.38m

-석축설치(상부)

H=1.03m, L=48.28m

-측구수로관

0.4×0.4m, L=4.5m

-측구수로관 덮개

스틸그레이팅, L=4.5m

-석축설치

H=1.20m, L=62.42m

-배수로

W:0.4m, H:0.3m,

L:60.42m

-석축설치(상부)

H=1.07m, L=46.47m

-측구수로관

0.4×0.4m, L=19.5m

-측구수로관 덮개

무소음트랜치, L=19.55m

-각형집수정(신설)

0.6×0.6×0.8m, 1개소

- 사업비 : 351,900천원(증 10,720천원)

원안가결 ‘25.04.30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천 청풍

한벽루

충북 제천

(ㅇㅇㅇ)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변경허가)

ㅇ 위치 : 제천시청풍면물태리 115-6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10m 이격)

- 개별심의

※ ‘24년 10월 2차 자체회의 : 원안가결

ㅇ 내용 : 급경사지 사면 정비

ㅇ 변경사유 : 사면 안정 해석 결과 기대기식

옹벽으로 공법변경

- 낙석방지망 일부 구간→기대기식옹벽

당초 변경
∙면고르기 : 1,467㎡

∙터파기 : 16㎡

∙되메우기 :5㎡

∙식생토낭 쌓기 :

L=80m, 11,410개

∙낙석방지망 설치 :

L=237m, H=12∼30m

∙면고르기 : 1,467㎡

∙터파기 : 16㎡

∙되메우기 :5㎡

∙식생토낭 쌓기 :

L=80m, 11,410개

∙낙석방지망 설치 :

L=60m, H=12~30m

∙기대기식 옹벽 설치 :

L=177m, H=8.3∼26.1m

ㅇ 사업기간 : 변경허가일∼‘2026. 12. 31.

원안가결 ‘25.04.30

보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전남 곡성

(ㅇㅇㅇ)

□ 무설전 건립(변경허가)

ㅇ 위치 : 곡성군 주곡면 원달리 산18-1

* 제1구역(탑비로부터 약450m 이격)

※‘24.01.24. : 성기암 무설전 개축 허가

ㅇ 내용 :

- 목적 : 성기암 건물축에 맞춰 배치 축

변경

- 사업내용 : 무설전 배치축 변경

당초 변경
-건축면적 : 68.18㎡

-연면적 : 68.18㎡

-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양식 : 맞배지붕

-기단바닥 : 생석회다짐

-건축면적 : 68.18㎡

-연면적 : 68.18㎡

-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양식 : 맞배지붕

-기단바닥 : 화강석판석

-반침추가설치

원안가결 ‘25.04.30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충북 제천

(ㅇㅇㅇ)

□ 가설건축물 설치 기간연장

ㅇ 위치 :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7번지

3호

* 제1구역(문화유산에서 57m 이격)

※ ‘22.5.24. : 조건부허가, 존치기한 3년

ㅇ사업내용 : 가설건축물(원두막) 설치기간연장

- 대지면적 : 277㎡

- 건축면적 : 9.24㎡

- 구조 : 목구조

- 최고높이 : 3.55m

원안가결 ‘25.05.12

보물

제주향교

대성전

제주 제주

(ㅇㅇㅇ)

□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변경허가)

ㅇ 위치 : 제주시 삼도이동 801-1 외 1필지

* 제5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20m 이격)

- 개별심의(32m이상, 3m이상 절토)

※ ‘24년 11월 제2차 자체회의 : 원안가결

ㅇ 사업내용 :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

구분 당초 변경

건축
면적

162.86㎡ 158.13㎡

연면적 1,261.64㎡ 1256.8㎡

높이 34.61m
34.5m
(옥탑포함
35.5m)

층수
지하1층,
지상11층

지하1층,
지상11층

ㅇ 변경사유 : 겨울철 경사지붕 적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지붕

으로 변경

원안가결 ‘25.05.12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서울 은평

(ㅇㅇㅇ)

□ 역촌동 구산역역세권 도시정비형사업

(변경허가)

ㅇ 위치 : 은평구 역촌동 13-4 일원

* 제2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76m 이격)

ㅇ 내용 : 도시정비형사업 허가사항 변경

구분 당초 변경
구역
면적

44,144.2㎡
48,017.7㎡
(증 3,873.5㎡)

대지
면적

33,871,645㎡
33,309.40㎡
(감 562.245㎡)

건축
면적

8,434.040㎡
9,459.87㎡

(증 1,205.83㎡)

연면적 261,784.014㎡
234,137.2613㎡
(감 27,646.75㎡)

건폐율 24.90%
28.40%
(증 3.50%)

용적율 496.59%
448.10%
(감 48.49%)

규모

․지하4층
∼지상35층

․공동주택 15개동
․부대시설

․지하4층
∼지상 35층

․공동주택 14개동
(감 1개동)
․부대시설

세대수 1,750세대
1,534세대
(감 216세대)

건물
높이

․역보지역 내
68.40m

․역보지역 외
104.60m

․역보지역 내
63.60m(감 4.8m)
․역보지역 외
104.60m

원안가결 ‘25.05.12

보물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제주 제주

(ㅇㅇㅇ)

□ 수목갱신 및 간벌

ㅇ 위치 : 제주시 삼양1동 707-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33m 이격)

ㅇ 사업내용

- 임야면적 : 423㎡

- 절대보전지구 : 간벌(직경 10cm미만)

- 상대보전지구 : 수목갱신(구름비나무→

맹종죽)

- 시행기간 : 허가일∼2026.12.31.

원안가결 ‘25.05.12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청송 대전사

보광전

경북 청송

(ㅇㅇㅇ)

□ 대전사 경내 수목정비

ㅇ 위치 : 청송군 주왕산면 공원길 226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5∼160m 이격)

- 원지형 보존

ㅇ 내용 : 수목정비

- 목적 : 조경 정비를 통해, 역사적 가치

보존, 전통 경관 개선

- 주요 내용

․화단 둘레석(ø300) 총 77m 설치

․화강석 판석길 설치

․자연석계단 철거 후 재설치, 석축 설치

․교목 식재 : 청단풍 신규 29주 이식 10주

등

․관목 식재 : 금목서 19주, 꽝광나무 80주,

화살나무 80주

․지피류 : 평떼 750㎡, 부처꽃 2,000본,

수호초 300본

원안가결 ‘25.05.12

보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전남 구례
(ㅇㅇㅇ)

□ 상·하수도 관로신설

ㅇ 위치 :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 1-1일원

*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1∼2구역 포함

ㅇ 내용

- 목적 : 천은사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 관로 신설

- 사업내용 : 상·하수도 관로 3,264m신설

․상수관로(신설) : D100mm, 861m

․오수관로(신설)

‣압송관로(D75mm) : 432m

‣자연유하관로(D200mm) : 340m

․배수설비 정비 : 19가구

․배수설비 연장

‣압송연결관(D50mm) : 242m

‣옥내연결관(D100mm) : 627m

‣신설연결관(D150mm) : 762m

․신설맨홀펌프장 : 2개소

- 사업기간 : 2025. 6 ∼ 2027. 12

조건부가결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25.04.30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충북 청주
(ㅇㅇㅇ)

□ 오수관로 신설(2차)

ㅇ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48-19

일원

* 제1,2,3구역(보호구역에서 0m, 당해유산

에서 20m 이격)

※ ‘25년 3월 1차 자체회의 : 부결(경로

조정 후 재심의 필요)

※ ‘25년 3월 2차 자체회의 : 보류(자료

보완 필요)

ㅇ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2027년

- 보호구역을 제외하여 경로 재설정

- 진동계측 계획 : 0.2cm/s 초과시 작업

중단 및 관계기관 보고

구분
기존

(3월 1차)
금회신청

대지면적 66,641.1㎡

공사면적 2,805.5㎡ 2,784.3㎡

최대굴착심도 약 1.87m ∼ 3.23m

관경 D200mm

조건부가결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25.04.30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경기 안양

(ㅇㅇㅇ)

□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지방유형) 해체보수

ㅇ 위치 :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로

103번길 4

*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ㅇ 내용 : 중초사지 삼층석탑 해체보수

- 높 이 : 3.702m

- 공사내용

․석탑완전 해체 후 재설치(드잡이)

․콘크리트 기초 철거 후 생석회 잡석다짐

설치

․기단내부 적심석 해체후 재설치(신재

보충 20%)

․철편 고임쇠 티타늄 교체

․석탑주변 토사다짐

조건부가결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에

대한

안전조치

선행 필요)

‘25.05.12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경북 경산

(ㅇㅇㅇ)

□ 불굴사 일주문 건립(변경허가)

ㅇ 위치 :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5-75번지

외 1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27m 이격)

- 개별심의

※ 2024년 6월 건축분과 심의 가결

ㅇ 내용

- 변경사유 : 지내력 측정결과 반영, 경관

조명 설치 등

- 주요 변경사항

1) 건축면적, 최대높이 등은 변경이 없으나,

기초 형식 변경 및 부재 크기, 종류

변동 발생

구분 당초 변경
창방 450×600 450×690
기초 독립기초 매트기초
마감
재료

한식 토기와 한식 동기와

2) 전기인입을 위한 터파기 L=100m, 전기

배선L=110m, 자동점멸기함(H1600*500*W200)

3) 경관 조명등 설치 3종 총 15개 설치

가. 상향 스포트 LED (48W) : 9개

나. 8m 폴대형 LED(2/250W) : 4개

다. 2.5m 상하향 스포트 LED(15W) : 2개

- 사업기간 : ‘24.11.04∼‘25.11.03

- 소요예산 : 20억원(시군비)

조건부가결

(기와는

당초

계획인

한식

토기와로

추진할

것.)

‘25.05.12



다.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경북 청도

(ㅇㅇㅇ)

□ 풍각초등학교 마사토 운동장 조성 공사

ㅇ 위치 :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송서10길 22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40m 이격)

- 최고 높이 5m 이하, 주거시설

ㅇ 목적 : 유해물질 사전 제거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ㅇ 내용 : 운동장 마사토 조성 공사

- 부지면적 16,858㎡

- 마사토 및 보도블록 공사

- 최대 높이 : 0.3m(터파기 포함)

- 설치면적 : 3,800㎡

조건부가결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25.05.12


